
 

 

밀레코리아 '명품가전' 이미지 굳힌다 

 
“명품은 불황을 타지 않는다. 2009년에는 명품 가전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.” 
 
밀레코리아(대표 안규문)가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2009년 사업 계획을 ‘명품 가전 이미지 제
고’로 정하고, 소비자 대상 빌트인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.  
 
밀레코리아는 최근 전기오븐과 콤비오븐, 커피메이커, 푸드 워머 등 총 열 개의 신제품 빌트인 
주방가전 ‘밀레 제너레이션 5000시리즈’를 출시했다.  
 
내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일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
주방조리기구, 고어텍스 등 기능성 의류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.  
 
밀레코리아는 지난해 일부 백화점에 밀레 단독 매장을 개설고, 붙박이 형태의 밀레 빌트인 제
품 전시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소비자 대상 빌트인 영업에 힘을 쏟아 왔다.  
 
안규문 밀레코리아 대표는 “올 한해 경기 침체에도,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6% 이상 상승
할 것으로 내다본다”며 “일반 소비자가 빌트인 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를 읽어 적절히 대응한 
것이 유효했다”고 밝혔다.  
 
유통 및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. 밀레코리아는 지난 2005년 70개였던 백화점 매장 및 
대리점 수가 올해 87개로 늘어났다.  
 
안규문 대표는 “국산 브랜드에 비해 적은 판매매장의 수를 수도권 및 지방에까지 크게 늘려 
고객 접접을 확보하겠다”고 밝혔다. 
 
또한 프로페셔널 제품군을 강화해 병원, 호텔 및 요트산업 등 틈새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
다. 최근 밀레코리아는 수술용 도구와 실험기구 등을 세척하는 대형살균세척기를 비롯한 의료
기기 12대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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